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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추위를 견디게 하는 든든함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몇 년 전(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인 2019년 전)까지만

해도 12월은 송년 모임으로 가득했다. 오래전에 다녔

던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겨울 송년회를 하면 필수로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 바로 노점상에서 팔던 

겨울철 간식거리 붕어빵과 어묵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근처에 노점상은 거기 하나뿐이

었다. 독점판매 구조였달까. 결국 송년 모임을 하며 

이동하는 인근 직장인들은 꼭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였다. 다른 노점상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지만,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 집 붕어빵이 정말 맛있었으니까. 

우리도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2차 장소로 이동하

고 있었다. 누군가 ‘어! 붕어빵!’이라 외치자 약속이라

도 한 듯 자연스럽게 노점상 앞으로 모였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다 했던가. 조금 전까지 배불러서 

못 먹겠다던 사람들이 붕어빵과 어묵을 하나씩 주워

든다. 팀장이 “붕어빵과 어묵은 내가 산다! 근데, 하

나씩만 먹어”라고 외친다. 팀장 찬스를 잡은 동료들

은 ‘하나씩만’이란 말은 이미 들리지 않는다. 

한국인에게는 밥배와 술배, 간식배가 따로 있다더

니, 사실인 것 같았다. 물론 바삭하면서 달콤한 붕어

빵과 짭조름한 어묵과 어묵국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몸

속의 찬 기운은 사라지고 없다. 대부분 노점의 겨울 

간식거리 조합은 붕어빵과 어묵이거나 호떡과 어묵

이다. 가끔 붕어빵과 호떡, 어묵까지 파는 호사스러

운(?) 노점을 만나기도 하지만 많지 않다.  

겨울철 길거리를 걷다 보면 발길을 잡는 곳이 있다. 

바로 겨울철 간식거리를 파는 노점상이다. 

날이 추울수록 더욱 생각나게 하는 겨울철 길거리 간식. 

그중에서도 언제나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간식은 바로 붕어빵이다.

글 조인숙

우리가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겨울철 길거리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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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간식, 어떤 취향인가요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겨울철 간식거리는 붕어빵, 

어묵 외에도 다양하다. 호빵과 군고구마, 군밤, 호떡, 

달걀빵, 국화빵 등이다. 퇴근길에 만나면 그냥 지나

치지 못하고 사고 만다. 행여 식어버릴까 외투 안에 

넣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겨울철 국민 간식인 붕어빵의 원형은 일본의 ‘타이야

키’다. 일제강점기에 유입되면서 한국형으로 변형된 

것이 붕어빵이다. 크기가 큰 타이야키에 비해 붕어빵

은 좀 더 작다. 사장님과 흥정에 성공하면 몇 마리는 

덤으로 받을 수도 있다. 붕어빵과 함께 인기 있는 겨

울 간식인 계란빵은 1984년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

서 처음 팔기 시작했다. 원래 풀빵을 팔았는데, 팥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계란을 넣은 것이 시초라

고 한다. 

붕어빵의 절친인 어묵 역시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이

다.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으깨어 다양한 재료

와 반죽해 가열해서 만든 ‘가마보코’가 원형이다. 일

본의 어묵탕은 국물을 자작하게 졸여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면, 한국의 어묵탕은 어묵 자체를 우려내 국

물과 함께 즐긴다. 

쫀득쫀득한 식감과 달콤한 설탕 맛이 일품인 호떡은 

사실 오랑캐 떡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우리나

라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이 조리법을 변형해 인천 

제물포에서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코로나로 겨울 간식을 파는 노점이 줄어들어 안타

까울 뿐이다. 그래서일까. 지나는 길에 우연히 만난

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다. 틀에서 방금 꺼내 한 김 

식힌 붕어빵의 바삭하고 달콤함 맛이 그리운 계절

이다.  

가슴속3천원

전국 붕어빵 가게를 알려주는 지도다. 붕어

빵 외에도 호떡, 타코야키 등을 파는 곳을 

알려준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도로, 이용자가 주변 붕어빵 가게를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겨울 간식 지도 앱

64

65

2021  DECEMBER  VOL.404


